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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신명나는 축제의 판을 벌이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사회

‧경제는 물론 문화예술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조용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에 흔적을 남기는 상황을 겪었고 차츰 조금씩 나아지면서 제한

적이나마 대면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모든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 한을 

달래려는 듯 아주 제대로 마당에서 시끌벅적한 판을 열어 시민들의 마음을 예술로  

물들였다.

2014년 첫걸음을 뗀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놀래는 지난 10년간 138개의 동아

리에서 138편의 창작 마당극을 선보였다. 올해에는 “동행, 그리고 공감” 주제로 오랜 

팬데믹 중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웃과의 연대와 화합, 평화, 친환경 등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 7편을 선정하여 기념 회고전과 신규 3편의 창작 작품을 선보이며 성대한 

예술의 판을 벌였다.

놀래는 지난 10년간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진지한 인식 공유와 함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이해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 행위로 소통하는 자발적‧민주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놀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마당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본래 마당

의 어원은 ‘맏+앙’이다. ‘맏’이란 맏아들이나 맏딸 등에서 쓰이는 것처럼 ‘으뜸’ 혹은 

‘큰’이라는 뜻이고 ‘앙’은 장소를 일컫는 접미사다. 마당은 ‘가장 으뜸이 되는 큰 공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뿐만  

아니라 마당은 각종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학산마당극 놀래는 마당을 중심으로 지역적 한계를 과감히 탈피하고 인천 각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과 마주하면서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삶,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당이라는 판 위에 거침없이 다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이해의 사고를 확장시키

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며 공간과 공간을 서로 마주하게 하는 

‘관계’ 매개자이자 소통의 메신저 역할로 새로운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상 속 예술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학산마당극 놀래’가 앞으로도  

삶의 궤적이 뭍어나는 자신들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며 그 단단함은 삶의 희로애락을 관통

하는 희망의 원천 이자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10년, ‘마당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시민축제의 저력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장르를 품는 도전정신으로, 이웃을 포용하고 함께 

판을 벌이는 개방성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며 알차게 채우는 확장성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가 그러했듯 내년에도 마당에서 멋진 축제의 ‘판’을 벌일 것

이다. 과연 어떤 ‘판’으로 또 한 번의 진일보한 마당을 완성시켜 나아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